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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해 광역도시관광 84.3% 만족…절반이 재방문 의사
김정훈 기자 jhkim@kyunghyang.com
2022-12-12 09:54 입력  2022-12-12 09:54 수정

경남 님해 광역시티투어 이용객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. 남해군 제공

경남 남해군은 올해 처음 선보인 ‘남해로 오시다 광역도시관광(광역시티투어)’ 이용객들의 84.3%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

타났다고 12일 밝혔다.

남해군과 남해관광문화재단이 지난 3월 첫 운행을 시작한 이 관광상품은 올해 모두 완판됐다.

군은 광역도시관광 탑승객 설문조사 1278건을 분석한 결과, 모든 항목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. 관광

자원 만족도 항목은 만족(45.2%), 매우 만족(39.1%), 보통(14.7%) 순으로 나타났다.

광역도시관광 추천·재방문 의향을 묻는 항목도 그렇다(50.5%), 매우 그렇다(33.4%), 보통(14.2%) 순으로 조사됐다.

탑승객들이 지출한 비용은 당일 여행 기준 3~5만원(44.8%), 5~7만원(20.7%), 3만원 미만(20.1%) 수준이다. 1박 2일 여행

은 7~10만원(43.1%), 3~5만원(21.4%), 5~7만원(18%)으로 나타나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된 것으로 분석됐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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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관광상품은 2022년 남해군 방문의 해를 맞아 관광객 유치와 물리적 접근성 강화를 위해 기획된 프로그램이다. 서울·

부산·대구·전주 등 관광거점지역을 연계해 남해를 방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.

이 상품은 독일마을·설리스카이워크로 구성된 ‘남해로 코스’, 금산과 보리암, 물미해안전망대로 구성된 ‘오시다 코스’로

운영됐으며, 관내 주요 축제와 연계한 특별코스도 운영했다.

남해관광문화재단 관계자는 “지역경제 활성화와 강소형 관광지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해 ‘남해전통시장과 이순신 순

국공원, 남해각’을 필수 방문지로 구성한 마케팅 전략까지 담긴 상품”이라며 “내년에는 더욱더 알찬 상품을 출시하겠

다”고 말했다.

ⓒ 경향신문 & 경향닷컴,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

CopyrightⓒThe Kyunghyang Shinmun, All rights reserved.


